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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강릉·속초 가뭄 현장 점검…"농업용 지하수댐 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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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는 김인중 사장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강원 속초시·강릉시 농업용수 관리 현장을 찾아 수자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오봉지소에서 열린 정책고객 간담회

모습.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와 기후변

화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김인중 사장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강원 속초시·강릉시 농업용수 관리 현장을 찾아 수자원 관리 현황을 점검하

고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인중 사장은 지난 18일 속초시 쌍천2지하수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하수댐을 활용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

했다. 

쌍천2지하수댐은 공사가 속초시와 2021년 설치한 생활용 취수시설로, 속초시는 쌍천댐을 활용해 속초시 용수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영동지방 가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진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중 사장은 "지표수 확보와 더불어 돌발 가뭄에 대응할 지하수 자원을 확대해 수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용 지하수 댐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안지하수댐(경북 상주)부터 쌍천2 지하수댐까지 30여 년간 총 6개 지하수댐을 구축한 전문기관이다. 지난 5

월에는 환경부의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는 김인중 사장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강원 속초시·강릉시 농업용수 관리 현장을 찾아 수자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오봉지소에서 열린 정책고객 간담회

모습.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그는 19일 강릉 오봉지소에서 정책고객 간담회을 열고 농업인들과 가뭄 대응 상황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농업인들은 "극한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까지 중단돼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사가 양수기를 투입해 용수를 공급해 줘 피해를

덜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다만 기후변화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하수댐 등을 검토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달라"고 건

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공사의 선제적 대응이 도움이 돼 다행"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항구적 가뭄 대응책을 마련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강원 영동과 도서지방 등 물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 지하수댐 예산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농식품부

중기재정계획'에 지하수댐 설치를 반영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는 김인중 사장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강원 속초시·강릉시 농업용수 관리 현장을 찾아 수자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쌍천2지하수댐 (사진=농어촌공

사 제공) 2025.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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